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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-금호, 출자총액 위반 밥먹듯!
공정위, 6개 재벌 초과지분 2009억원 의결권 제한 … 10일내 조치

삼성, SK, 금호 등 6개 재벌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11개 계열사의 출자분 2009여억원에 대한 의결

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16일 11개 기업집단 소속 21개 계열사의 2003년 4월1일 기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

2753억원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, 삼성, SK, KT, 금호, 두산, 동부 등 6개 기업지단 11개 계열사의 한도 초

과지분 2008억9300만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.

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

자산의 25%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, 1997년 폐지됐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으

로 부활해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, 이번이 2번째 조치이다.

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사 출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으로 SK해운, SK케미칼, SKC는 출자액 중 

1033억8900만원에 대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할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불허된다. 

의결권제한 대상기업 및 금액            (단위 : 개, 100만원)

구  분 회사수 회사명 대상금액

삼  성 2 삼성SDS, 삼성광주전자 50,474

S  K 3 SK해운,SK케미칼,SKC 103,389

K  T 1 KT솔루션즈 3,437

금  호 2 금호산업, 금호석유화학 27,945

두  산 2 두산건설, 오리콤 13,447

동  부 1 동부건설 2,201

합  계 11 200,893

또 삼성은 삼성SDS와 삼성광주전자의 출자분 504억7400만원, 금호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출자분 279

억4500만원, 두산은 두산건설과 오리콤 출자분 134억4700만원,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, KT는 

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700만원에 대해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11사는 시정명령 후 10일 이내에 자사의 출자분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을 선정해 공

정위에 통지해야 하며, 공정위에 통지한지 5일 이내에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.

한편,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출자한도를 초과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신

규 취득한 SK, 금호석유화학 등 9사는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미미하고 현재 완전 해소된 점을 고려

해 경고 조치했다.

공정위 관계자는 “2002년 대기업집단정책 개편 이후 기업집단의 출자비율(26.2%)이 출자한도(25.0%)에 근접

하고 있는 등 외형상으로는 과도한 출자가 억제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출자구조 및 이로 인한 소유지배

의 왜곡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”고 지적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

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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